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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disaster respons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Method: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police disaster response manual, related statistical data, and 

statutes comprehensively Resul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nabled effective 

management of police based on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However, there are still doubts on 

police response against situations that require large number of personnel. According to analysis on 

roles of autonomous police during the mass disasters, the autonomous police controlled disaster site to 

prevent secondary damage, prevented additional disaster damages, and rescued people. However, it is 

hard for the autonomous police to respond against the mass disasters due to its structure. Conclusion: 

To improve the response of autonomous police against mass disasters, this study suggested on disaster 

scene control and secondary damage prevention by the police, cooperative disaster response with 

regional autonomous police, and utilization of control tower.

Keywords: Mass Disaster, Disaster, Autonomous Police System, Disaster Prevention, Cooperation 

Strengthening

요 약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

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

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

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

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

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대형재난, 재난, 자치경찰제도, 재난예방,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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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돌발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돌발요인들은 사회적ㆍ경제적ㆍ물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 이러한 돌발원인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술의 고도화, 도시환경의 

복잡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영향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는 대형복합재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Song et al., 2017: 45).

특히, 2011년 일본 토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 대표적인 자연재해로서 어떠한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 전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켰고 쓰나미(tsunami)를 일으켜 후쿠시마(福道)에 위치한 원자력 발

전소를 침수시켜 결국에는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유발시킴으로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대형재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2019년 발생한 “ covid-19”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이제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대형재난보다 사회적 원인에 의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세기 이후 기후변화 및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도심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이 집중됨에 따라 사소한 사고에도 큰 피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복잡성 증가는 Beck(1992)의 주장대로 각종 재난⋅

재해 위기가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를 초래하였다(Choi et al., 2016: 17). 실제 전 세계의 재난ㆍ재해 피해

액은 지난 30년 동안 7배가 증가(1983년 167억달러→2013년 1,184억 달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2005

년~2014년) 174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282명의 인명피해와 약 7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재난ㆍ재해 피해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Kim et al., 2018).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많은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자연적 재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적 재난까지 발생함에 따라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사회시스템의 발달로 대규모 자연 재난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은 발생 위

치, 시점, 피해 영향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Shin et al., 2020).

대형 재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재난을 전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과 인

력, 장비를 갖춘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대형재난은 자연적 재난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적 재난

과 사회적 재난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큰 특성이 있어 대형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큰 피

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대규모로 집중적인 대응을 통해야 재난에 대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는 많은 자원이 소비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재난을 위하여 상시 대기하고 있어 인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진압 및 복구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개인차원

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대형복합재난은 위

험의 내ㆍ외부적 경계를 초월하고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재난관리 방식을 필

요로 한다(Song et al., 2017). 그러나,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방자치 행정의 확대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

라 재난 대응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재난의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대형재난과 같은 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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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경찰의 대응

대형 재난의 의의

대형재난의 정의

대형 재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대형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되어있지 않다. 다만 재난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대형 재난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재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재난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재난이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하여 바라보

는 관점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최충익과 최철민의 연구(Choi et al., 2016)에 따르면, 재난을 논함에 있어 물리적 개

념, 법적개념 등으로 분류하였다. 물리적 개념은 재난을 인명 및 재산 피해정도에 따라 정의하는 것으로서 일정피해 규모 이

상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법적 개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Choi et al., 2016).

Table 1. Definition of disaster

학자 혹은 기관 내용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재난은 재산과 인명 손실을 유발하는 거대하고 갑작스런 불행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공동체에 재산의 손실 혹은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고

German insurance industry 백만 마르크 이상의 피해, 그리고 또는 1,000명 이상의 인명 피해

UN

Glossary, 1992

피해를 당한 공동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광범위한 인명, 재산 혹은 

환경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사회기능의 붕괴(disruption)

Quarantelli, 1985
재난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시 대응 수요(demand for action)가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

Yoon et al., 2019
재난은 물적,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영향을 초래하는 취약성과 역량의 

요인으로 결합한 위험한 사건으로 인하여 커뮤니티 혹은 사회 기능의 심각한 단절

출처 : Shin et al., 2020

이러한 재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형 재난에 대하여 정의해보면, 재난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넓은 면적에 영향을 미

치는 초 지방정부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의 재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재난을 재난의 원인, 피해 범위 및 규

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16). 특히, ‘대형 재난’이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난보다는 심각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대한 기준은 명

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Kim et al., 2015), 대형재난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피해가 더 크

게 발생하여 쉽게 대응ㆍ수습하기 힘든 형태의 재난이라고 암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형재난의 특성

대형재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재난은 큰 피해가 발생한다.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가 

쉽지 않고 대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재산적 피해가 크다. 대형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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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ㆍ심리적 피해는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대형재난 이전으로 복구가 되지 않을 수 있

어 대형재난은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형재난은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난이더라도 사회적 재난을 수반하기도 

한다. covid-19의 사례와 같이 대형 재난이 발생한 이후 약 3년 이상의 시간동안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현재에

도 그 피해는 유지되고 있다. 

셋째, 대형재난은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등 자연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 모

두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지진과 같이 정확한 파악이 힘든 자연적 재해의 경우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 재난의 경우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돌발 변수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대형재난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2023년 튀르키예 지진과 같이 최초 발

생한 지진 뿐 만 아니라 여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1년 동일본지진에서와 같이 자연적 재해에 의한 재

난 발생 후 해일에 따른 추가적인 재난에 의하여 원전이 폭발하였던 것과 같이 연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대형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초국가적인 형

태로 발생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disasters

∙ 재난 발생 및 피해 예측의 어려움

∙ 대규모의 피해발생(물리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재산적 등)

∙ 피해회복의 어려움

∙ 초국가적으로 발생

∙ 물리적 재난에 국한되지 않음

∙ 재난 유형 간 연쇄적인 반응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재난 발생

∙ 개인적 대응의 어려움

출처 : Kim, 2022.

경찰의 재난 대응

경찰의 재난 대응 업무

경찰관의 주요업무는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 경비, 경호, 대간첩작전,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교통단속 및 교통 위해의 방지, 국제협력 등이 경찰의 주요업무이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재난에 대하여 경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재난 대응 업무를 경찰이 수행할 수 있어 ｢경찰 재난관리 규칙｣등으로 재난 발생에 따른 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되, 전문적인 역할보다는 가시적인 관점에서 재

난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 등 다른 기관을 보조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난 대응 시 주

로 하는 업무는 접근통제 및 교통통제, 치안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난 복구 활동으로는 지원업무가 주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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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재난에 대한 적접적인 대응보다는 주로 지원하는 업무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서는 경찰의 재

난대응을 소극적인 입장에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책임이 부여된 국가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Lee et al., 2021).

Table 3. Police disaster management

재난 관리 내용

재난 예방ㆍ대비

1. 재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 발생 자체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

2.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실시 

3. 재난으로 인해 경찰관서의 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소요물자의 비축 등 필요한 조치 시행

4. 재난으로 인해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마련

재난 대응

1. 현장 접근통제 및 우회로 확보 

2. 교통관리 및 치안질서유지 활동 

3.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지원 

4.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 

5. 피해 발생 시 상급기관에 보고

재난 복구

1.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복구활동 지원

2. 경찰관, 경찰장비 및 경찰관서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

자치경찰의 문제점

자치경찰제도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제도지만, 재정 자립도 차이에 의하여 지역 별 차등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

게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이 소규모로 운용되고 있어 광역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이 요구되는 대형 사고 발생 시 조직적으로 빠른 대처가 쉽지 않으며, 해당 지역 외에서의 문

제 발생 시 공조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

우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이 용이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이나 경북북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

인 대응이 쉽지 않고, 장비 활용이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기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발생한 이태원참사 때에

도 제기되었던 문제와 같이 불분명한 역할과 업무범위 문제로 인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난 대응의 우려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맞춤형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하

였던 예산 및 업무분장,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치경찰제 도입

에 따른 재난 대응 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문제가 재난 대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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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재정자립도에 대한 편차가 큰 상황에서는 자치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의 한계를 많이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서울을 비롯하여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역의 자치

경찰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넉넉한 예산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역의 경

우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범죄 피해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결국 재정자립도에 대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결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둘째,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따른 조직개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역의 특성에 맞춤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격오지 지역의 경우 범죄수사 보다는 범죄예방 및 순찰활동에 

집중해야하는 탓에 대형재난으로 인하여 교통통제를 해야 할 경우 효과적인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

경찰제도 도입은 시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대형재난과 같은 문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주변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특성 상 업무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특성

이 있다. 대형재난과 같은 광역형 재난 발생 시 경찰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재난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주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속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재난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해외 경찰의 업무 사례

재난발생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 경찰의 재난 대응 실태 중 자치경찰제도 상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 구조, 이재민 대피와 같은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Primary Police Role)를 지정하여 구조하는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진행함과 동시에 이차적 역할(Second Role)을 부여하여 추가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재난 발생 시 재난 전문 기관과의 차이를 두지 않고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철저하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구조나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추가적인 사망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은 치안서비스로 시민의 안

전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찰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경찰이 직ㆍ간접적으로 재난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난 대응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활

동과 함께 초기 대응활동을 재난 대응기관과 함께 하도록함으로써 추가적인 재난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재난을 지원하는 역할 중심으로 경찰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입

장에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이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

응하는 기관 간의 중계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덜 받도록 경찰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대응 규정을 살펴본 결과, 재난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추구

해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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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aster management role of police in U.S. & Japan

미국 일본

경찰의 중요한 역할

(Primary Police Role) 

1) 시민의생명과 재산 보호 

2) 피해에 대한 초기구조 

3) 이재민 대피 

4) 위기현장에서의 부상자 수색 및 구조 

5) 위기현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경찰선(police line) 

설치 

6) 교통통제 및 우회로 설치 

7) 재난현장에서의 약탈 방지(prevent looting) 

8) 위기상황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통지 

9) 현장에서의 시민들의 공포감 덜어주기 

10) 재난현장 주위의 군중 통제 

11) 사상자 분류 

12) 상호응원 계획의 수립 및 유지 

13) 재난 외부의 경찰 서비스 유지

14) 자원봉사자 조직 및 활동 

15) 재난의 정확한 본질과 범위 결정

1. 정보 수집⋅연락체제의 정비 

2. 정보통신의 확보

3. 경비 체제의 정비

4. 교통의 확보에 관한 체계 및 시설의 정비 

5. 이재민 등에 대한 정보전달 

6. 국민의 방재 활동 촉진

7. 관계기관과의 상호연계

8. 복합재해위기관리 기관으로서의 경찰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9. 자발적 지원 수용에 관한 조사

10. 대규모 재해경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1. 재해경비본부 등의 편성 및 임무 분담, 직원의 

소집⋅집합 

12. 기타 재해경비 활동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이차적 역할

(Secondary Police Role)

1) 사망자 보호 

2) 시간대별로 사고를 기록하고 유지 

3) 피해 보고 

4) 재산 보호 및 회복 

5) 사망자 신원확인

6)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에게 통지 

7) 통제지역에 통행증 발급 및 통제 

8) 사진, 서류 작업 

9) 정확한 뉴스 보도 도움

10) 실종자 보고

출처 : Lee et al., 2021

자치경찰의 재난상황 대응개선

2020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경찰시스템이 대폭 변화되었다. 기존 중앙집권형 경찰제도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경찰은 재난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으나, 자치경찰제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피해 확대는 물론이고 피해 예방 등 맞춤형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경찰 재난관리 규칙｣은 중앙경찰제도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경우 기존 국가경찰보다 대규모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인접 경

찰기관이나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사전 대응을 위한 경찰의 활동 범위를 확

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감정

은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국가경찰 차원의 업무를 자치경찰 차원으로 나누어 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차원에 따

라 치안서비스 및 각종 안전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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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형재난과 같이 단일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협력을 강조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Table 5. Improved police disaster management

재난 관리 현재 대응 방안 개선방안

재난 

예방ㆍ대비

1. 재난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

2. 교육 및 훈련 

3. 사전에 소요물자의 비축 등

4.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마련

1. 자치단체 수준의 종합적 재난예방 대책 수립 및 종합통제 

기관 설치

2. 종합적인 교육 및 훈련 

3. 인접 자치단체 등과 합동 훈련 실시

4. 사전 소요물자의 비축 및 가용자원 파악

5. 긴급통신수단 준비

6. 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7. 재난 우려지역의 사전 대응활동 강화

재난 대응

1. 현장 접근통제 및 우회로 확보 

2. 교통관리 및 치안질서유지 활동 

3.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지원 

4.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 

5. 피해 발생 시 상급기관에 보고

1. 현장 접근통제 및 우회로 확보 

2. 교통관리 및 치안질서유지 활동 

3. 소방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지원 

4. 피해 발생 시 상급기관 및 인근 지자체 및 기관 등에 전파 

5. 타 기관과 연계된 재난 대응 활동

6. 기타 재난 대응 전문 기관의 업무 지원 및 협조

재난 복구

1.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복구 

활동 지원

2. 경찰관, 경찰장비 및 경찰관서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

1.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복구 활동 지원

2. 경찰관, 경찰장비 및 경찰관서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 및 상급기관, 인접기관 등에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

3. 인근 지역 기관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지원

특히 자치경찰이 뿌리내린 미국 재난 대응에 대하여 Drabek(1985)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재난에 대한 불확

실성과 파편화(fragmentation), 다양한 기관의 참여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Moon, 

2017). 실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같은 경찰기관을 비롯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타 기관과의 효과적

인 협력이 우려되는데, 자치경찰 도입에 따라 대형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과의 협력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

하여 국내 자치경찰의 재난 대응 방식은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동에 주안점을 맞춰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결 론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재난으로 인하여 물

리적 피해 발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ㆍ심리적ㆍ문화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대형재난이 중요하

게 다뤄지고 있다.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행정의 트렌드는 지방의 자치를 인정해주고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세이

다. 따라서, 대형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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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련 기관 

및 인근 자치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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